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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육부 "양국 유학생 출국 자제 합의"
기사입력 2020-02-28 18:46  최종수정 2020-02-29 23:45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

교육부가 자국 유학생 출국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중국 교육부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자국 유학생 보호를 위해 이 같

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과 중국 교육부는 상대방 국가에 유학 중인 자국

학생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한국 교육부는 중국 대학 소속 한국인 유학생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고, 중국 교육부는 한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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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중국인 유학생의 출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자국 대학에 유학 중인 상대 국가 학생들에게도 입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현재 중국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은 약 5만명으로 대부분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대학이 개학하면 중국으로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중 교육부가 긴급하게 협의

를 진행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중국의 대학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등교와 개학을 연

기하고 수업도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한중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교육부도 한국 대학이 중국 유학생에게 한국 입국 자제를 권

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 학생들의 중국 출국 자제도 권고한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은 약 7만명으로 이 가운데 3만3000여명이 아직 한국에 입

국하지 않았다.

한중 교육부 간 합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중 양국은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협의

를 진행했다"라며 "양국 학생들의 학업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밝힌 대로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학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수업 활성화 조치를 실행

할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 한국 학생들 또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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